
.유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용어

[DNA 상대량]

체세포/감수1분열/감수2분열 중기

염색체 수 = 핵상

염색분체 수 = DNA 상대량 -> (1) * 핵상

-> (2) * 핵상

[연관]

다른 말로는, 두 가지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한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.

그림으로 표시하면

문제 풀 때, 표기하는 방식으로는

[성염색체 유전]

일반적으로는, Y에 의해 존재하는 문항은 잘 안 나온다.

1. 역대 기출에서는 보통 “X염색체 위에 존재 한다”라는 조건으로 제시된다.

2. -> Y염색체가 현저히 작아서 암호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적다.

따라서 대체적으로 “성염색체 연관이다”라는 조건이 있을 때,

X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푼다.

(이 논리는 가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)



문제를 풀 때,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법칙

1) 표기법

위에서 언급했던,

이 경우일 때를 예시로 들자.

첫 번째로, AB/ab 라고 표기할 수 있다. -> 일반적으로 다인자 유전& 비연관 가계도에서

사용한다.

두 번째로,

이런 식의 표기는 주로 연관 가계도에서 사용한다.

※ 비연관 가계도와 연관 가계도란?

가계도 문제들을 보면, 두 가지 이상의 유전형질이 나온다.

이 여러 가지의 형질이 독립되어 있을 경우, 비연관 가계도

이 형질이 한 염색체 위에 존재할 경우, 연관 가계도라고 한다.

위의 예시에서는 AB/ab인데, 이는 연관상태이므로 가계도에서는 두 번째 표기로 자주 사용한다.

연관 가계도에서 위와 같은 표기를 하는 이유는 크케 편의성이다.

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, 두 가지의 형질을 동시에 가계도에 쓰지 않는다.

그렇게 되면, 첫 번째 표기방식에서는 A/a 이런 식으로 우선 쓰게 되는데, 이 경우 그 사이에 B

혹은 b가 들어갈 공간까지 고려하면서 표기하기는 어렵다.

즉, Aa를 구하고, Bb를 쓸 때, 지우고 다시 쓰는 번거로움(시간낭비)이 있다.

하지만, 두 번째 표기방식을 쓰게 되면, 몇 개의 유전자가 연관되는 간에 염색체의 아래에 짝대

기를 긋고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빠르다.



2) 가계도

가장 기본적이면서도, 킬러 문제에 항상 고정인 유형이다.

유전형질은 대체적으로 (1)[상염색체/성염색체] & (2)[우성형질/열성형질] 로 구분된다.

그럼 총 4가지의 가짓수가 만들어지는데, 이러한 가짓수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.

첫 번째로, 열성인지 우성인지 이다.

흰색이 정상인 사람이고, 검은색이 (가)형질이라고 했을 때,

(가)형질이 열성형질이다. (가)형질이 우성형질이다.

두 번째로, 성염색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다. (이 부분은 필기가 필요합니다...)

(의미상 어머니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)

성염색체 우성X 성염색체 열성X

-> 이런 조건은 (1) 성염색체 위에 있다면 하나의 경우를 제외해서 우열을 정할 수 있고,

(2) 두 조건이 모두 존재한다면,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, 상

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 있다.

앞서서 성염색체 연관일 시, X로 간주해서 푸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, 단순히 가정하는 것이 아

니라 논리가 명확하다.

가계도 문제 대부분, “정상여성/형질 나타내는 여성/정상남성/형질 나타내는 남성” 모두 존재한

다. 가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, 뒤의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 제시해 줄 수 있다.

즉, 남녀가 공통적으로 형질에 대한 발현성을 가지려면 X염색체 위에 존재해야만 한다.

(혹시나 의심스러우면, Y의 경우로 풀고 “어? 안되네!”하고 귀류법으로 제외하면 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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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여러 가지 자료해석 

 

 

  

가계도 (1)

①
가계도에서

얻을수 있는것 모두파악후

다음조건으로 넘어가기

' ⇒표시된부분이 위에서 언급한

기본해석 Source이다.

ny
② 언제부턴가 3가지의 형질이 나오는데 , 3개 中 1개는

"

←
"

처럼 글로제시해준다 .
II) 연관이라면 ftp. 이런 식으로 채우기
(2) 독립이라면 ⑤ 에 관한 계도를하나 더 그리는 것이 좋다.

一y③ ②보다 먼저 활용해야 하는 조건이다.

(②는 ⑦ 에 대한 유전자형을 다 채워넣고 을구하기 때문에 )

이런유형의 표자료는 크게 2가지 정보를 가진다.

(1)유전자형을 나타낸다 .

a) C의 DNA 상대량이 2타면 유전자형은 CC

(2) 세상인지 알수있다
.

예를 들어 , 마)표의 2와 7을 보자 .

B의 DNA 상대량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, 표현형질이 다르다
.

→ Y의 영향임을 알 수있다. #

표자료와 가계도를 동시에

이용해준다. (복합적자료해석)



 

  

기계도 12)

복대립 대립유전자의 우열관계를 나타내주는

조건이다.

②
가계도에서 얻어낼정보는 항상

일정한 루틴을 가진다.

s ③ 많이들 어려워하는 조건중하나이다.

하지만 , 앞의 문제에서 제시한 표라 유사성을가지고 있다
.

"
(D 유전자형을 알수있다"이다.

존은 비율이다.

따라서 4명에 대한 비율이므로 , ?⃝ . 후의 경우만 가능하다
.

이터한 101월Xn) 의 수치도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지만,

만약 E가 601타멹 1.45.6 중 2명은 EE여야한다.

이런느낌의 확실한 추리를 할수인다.

* 많은 사람들이 추리 ⇒ 귀류 → 노가다? 라고 하지만
' '

그럴수밖에 없다" 혹은
"

이것은 절대 안된다"가

요구되는 "추리 " 인 것이다
.



 

  

다인자유전

→ ① 몇개의 염색체에 존재하는지? 독립인지 연관인지?

처음에 파악해 놓는것이 좋다.

→ 아버지 .어머니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.

따라서 뷔모를 구분하지 않는 선지를 제시한다.

(즉, 누가 아버지 , 어머니인지 정확한 매칭은 필요없다. )

' 이런 표현형갯수는 소거법을 이용한다.

⑦의 중복제거전 가짓수는 4T
④의 중복제거전 가짓수는 7T

'
두가지를 알수 인다

.

① effgg 인 자손이 생길수 있다.

② 그 확률이 E이다 .

⇒ ⑦과 D은 서로독립이스도 인수로 찢어서

각각을 계산할 수 있다 .

ex )t.fxf.tt



 

그래프형 ( I)
[ 어떻게 보면 가장중요한 조건3

T 같은 개체의 세포라는 뜻이다. (즉 , 기원한 모세포동일)

EFGEFt0모세포는
E의대가 다존재해야한다.

②
Fe가 같이 존재 → 래

즉 , ⑦ : 재 ⇒ FG 는 상동이 X = 성염색체이다 .

④ i h

⑤ : n
☆ 1X인지 , Y인지는모른다)

☆

이유형도조건해무에많이어려움은겪는유형중찾기무t유
/ 유→무

"

논리만 기억하면 쉽게 풀수 있다.

① 모세포에 없는 것은 딸세포에도 없다.

② 딸세포에 있는것은 모세포에 무조건 있다.

따라서

잊어야 하는게 없으면 ( 유→뮈 핵상이 니인 딸세포이다.

핵삼이m이면.삼동이존제orz
明咐蝴毗徵惻酬쎄다!

없어야 하는게 있으면 ( 주구유) 다른 개체의 세포이다 .

☆
_

☆



 

 

 

 

 

그래프형 (2)

①
①과 연계해서

-7
"

H는 4인데 , E2
"

되게 많이 나오는 조건이니까 기억해두가!!

蜘腰된다.
2M를 나타내는 것이다.

이유.
H4건 X2

& & 자 일경우만 DNA상태람이 다르다.
& &

뫃 &
H사1T

& 같은 세포내에陰憙爀..^

HT DNA상대량은8
8 88 같다

.


